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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우 뜻깊은 그리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. 지난 수요일 저녁, 김지용 전도사님의 목

사안수식에 증인으로 참가했습니다. 조그만 예배당에 헤브론교회 증인들과 호라이즌교회 

증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김목사님을 따뜻한 눈과 마음으로 지켜 

보았습니다. 설교와 권면의 시간에 연신 눈물을 닦아내더군요. 다음 날 김목사님의 마음이 

어떠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.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와 임재 때문에 많이 울었다고 

합니다.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큰 감동이 있었다고 하더군요. 눈물이 넘치는 목

회가 되길 기도드렸습니다.   

 

나의 의와 종교성이 충만했던, 그래서 많이 지쳐있던 시절이었습니다. 24년 전 목사안수

를 받을 때, 저는 많이 고장난 상태였습니다. 은혜와 눈물이 사라진 마치 가뭄에 바짝 마

른 샘 같았지요.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야한다는 의무에 목사라는 책임감이 더

해졌으니 갈수록 비어갔고 버티기만 했습니다. 3년 후, 김치-카레 프로젝트를 통해 파키스

탄 기독교 지도자 일행을 섬기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. 파키스탄으로 

함께 떠나자는 그들의 말에 수도를 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. 긍휼은 은혜이며, 은혜없이는 

목회가 불가능합니다. 많이 우시길… 

 

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. 이강천 목사님 가족입니다. 5년 전 버지니아를 방문한 이목사

님을 붙들고 제발 헤브론에서 동역하자고 붙들었는데 제 손을 뿌리치고 와싱톤에 자리를 

잡더군요. 이목사님에게 헤브론은 고향이고 친정입니다. 그래서 많은 사연이 이곳에 있습

니다.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그의 말에 금번 방문이 얼마나 어려운 발걸음이었으며 담

임목사로서의 첫걸음이 얼마나 비장한지도 엿보게 됩니다. 누구처럼 가서 죽으라는 말은 

하지 않겠습니다.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,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회가 되길 

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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